
 국내 전자 세라믹스에 대하여

 전통 세라믹스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관련성이 커 타 산업을 발전시키고 
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왔다. 이에 못지않게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오늘날
의 뉴 세라믹스(fine ceramics) 산업도 첨단산업을 일으키고 우리를 편하고 
즐겁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. 이 중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
분야가 바로, 전자 세라믹스(electronic ceramics) 분야라 할 수 있다. 
 우리나라의 전자 세라믹스 산업은 년 14%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. 이
처럼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전기 전자 산업, 정보 통신 산업, 자동차 
산업 등의 빠른 발달에 따른 것이다. 앞으로 에너지 산업, 환경 산업, 의료 
복지산업, 우주 항공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이 성장세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
전망되고 있다. 
그러나 이와 같은 호황은 충분한 자금력, 장기간에 걸친 시설 및 인력투자, 
강한 판매망과 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한 중견 및 대기업에 한한 것이다. 따
라서 그렇지 못한 일부 중소기업들은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고전을 면치 
못하는 경우가 많다. 이와 같이 분야와 기업의 규모에 따라 호황, 불황, 현상
유지 등이 엇갈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. 또 전체 
시장 가운데 약 60%는 아직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. 
주로 일본이 수입원인데 이 대일 무역역조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뉴 세
라믹스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남아있다. 수입중인 주요 전자 세라믹스
의 현황을 보면, 수정 진동자, 단층 유전체, 다층 유전체, 써미스터 및 배리
스터 등이다. 
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자 세라믹스 산업도 소량생산으
로 시작해서 소자본 투자에 의해 키워나가는 시대는 지나갔으며, 또 다루는 
제품에 있어서도 이류나 삼류제품으로 승부를 거는 것은 후발 국가들의 강
한 추격 때문에 이미 사업성을 잃어버린 시기에 접어들었다. 따라서 중소기



업 중심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독주가 지배적인 상황이다.  

2. 국내 기술개발에 따른 전자 세라믹스의 현황

(1) 절연 및 저항 세라믹스 
삼성코닝, 삼성전기, 유동기업 등 15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. 기판, 

적층팩케지, 세라믹 팩케지, 저항기 rod 등의 제품이 있는데, 50% 정도의 
국산화가 이루어졌으나, 적층팩케지 등과 같은 기술 집약적 제품은 일본
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. 
 단층 기판은 반도체 산업의 주요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산화가 완
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. 그것은 장기적인 기술 ?시설투자의 부족과 일본
의 덤핑 등이 원인이다. 선경에서 동양화학의 시설을 인수하여 기판 사업
을 계획했으나 포기했고, 덕산 신소재도 시도했으나 모그룹의 부도로 무
산되었다. 

(2) 유전체 세라믹스 
삼화 콘덴서, 한국태양유전, 한국동양유전, 삼성전기, 동일전자 등 

1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. TV, 라디오, 음향기기, 녹화기, 컴퓨터, 무
선 전화기, PC 등의 각종 전자기기에 쓰이는데, 단층 콘덴서, 적층 콘덴
서, 필터(filter)류 등의 제품이 있다. 
 단층 콘덴서는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고 후발국들의 추격이 심해 현상유
지 또는 불황인 상태이다. 적층 콘덴서(MLCC)시장은 95년도에 712억원, 
2000년도에 1,7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20%의 폭발적 수요증가를 계속
하고 있다. 
 우리나라는 삼성전기, LG 전자부품, 삼화전자 등에서 규격 3225, 3216, 
2012, 1608, 1005 등은 생산 중에 있고 0603을 개발 중이다. 이 3개 사는 



월 7억 개 규모로 생산하여 년 400억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. 그러나 이 
물량은 국내 시장의 약 60% 선으로 나머지는 주로 일본 무라타 및 
TDK, Kyocera 사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. 

(3) 자성 세라믹스 
하드 페라이트, 소프트 페라이트, 자기기록매체, 특수 자성재료 등으

로 나누어진다. 하드 페라이트는 태평양 금속, 동국합섬, 쌍용양회 등 약 
10여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고, 소프트 페라이트는 삼화전자, 이수 세라믹, 
삼성코닝, 보암산업, 송원 페라이트 등 약 10여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. 
이 자성재료는 기존의 안테나 코아, TV 편향 요크, 트랜스포머 시장에다
가 자동차용 모타, 전자레인지용 자석, 노래방용 스피커 등의 수요증가로 
내수 및 수출이 모두 호황이었다. 현재 자성재료의 국내시장은 하드 페라
이트가 약 880억원 규모이고 소프트 페라이트가 약 2,000억원으로써 국내 
뉴 세라믹스 산업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. 
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등 후발국의 시장참여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현황
이다.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후발국들의 추격 때문에 현재의 일반적인 제
품으로는 앞으로의 시장이 불투명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. 
자기기록매체는 테이프, 플로피 디스크, 하드 디스크 등이 있다. 이 가운
데 테이프는 새한 미디어, SKC, LG 전자, 코오롱 등에서 세계시장의 약 
50%인 년 2000만 달러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. 현재 산화철 테이프가 주
종인데 앞으로 수요가 증가될 메탈 테이프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. 

(4) 압전 세라믹스 
이 제품에는 LG 전자부품, 삼성전자, 대원페라이트, 성요사 등 약 20여개 
회사가 참여하고 있다. 압전재료는 압전 음향필터, 초음파 진동자, 버저, 
착화소자, 압전 센서, 압전 초음파 모터, 엑츄에이터 등에 쓰인다. 이에 
대한 시장은 통신 기기 및 영상 기기 시장의 지속적 증가로 계속 증가하



고 있으나, 일본 무라다사 등이 기술적이나 가격적으로 독점하고 있어 시
장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. 
현재 압전 세라믹스의 국내시장으로는 필터류가 약 530억원 규모이고 공
진자가 약 180억원으로써 크게 수요가 늘어가는 품목들이다. 그러나 이 
중 50%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. 

(5) 반도성 세라믹스 
반도성 세라믹스는 NTC 써미스터, PTC 써미스터, 배리스터로 대별된다. 
NTC 써미스터는 컴퓨터의 보급 확대와 함께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. 
그러나 국내 자체 생산보다는 조제된 외국분말을 수입 사용하는 실정이
다. 국내 반도성 세라믹스 수요는 95년에 PTC가 160억원, NTC가 260억
원으로 년 15%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. 
바리스터는 삼화 콘덴서, 일진전기, 동일전자 등에서 생산하여 월 600만
개의 수요중 약 50%를 충당하고 있다. 

(6) 세라믹 센서 
세라믹 센서는 광센서, 자기센서, 위치센서, 온도센서 등이 있는데, 전기
전자 산업, 정보산업, OA산업, 의료산업, 자동차 산업 등의 발달과 병행
해서 그 수요가 늘고 있다.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술력의 부족으로 대부분
의 업체가 핵심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하는 실정이다. 


